
탈방향족 용제 개발“활기"
이수·호성·유공 등에서 추진 … 수요량 미미로 고전예상

국내 탈방향족 용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 화학산업 및 정밀화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제는 환경규제가

강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탈방향족 등 고품질의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인데 국내에서도 최

근 신제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. 

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용제는 B . T . X를 포함, 수백가지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인체에 해로운 성분

을 함유하고 있어 새로운 제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. 

국내 기업중 탈방향족 용제 개발을 가장 활발이 추진하고 있는 이수화학은 지난 9 0년 2 0만톤의

N o r m a l - p a r a f i n공장을 완공 한데 이어 9 3년부터 탈방향족 용매인 I S U - D S O L을 4 0 0 0톤 생산, 3000톤

을 판매했다. 또 이수화학은 4 0억원을 투입, CFC대체세정제를 개발, 현재 하드기업과 계약이 마무리

됨에 따라 오는 5월에 선보일 예정으로 있다.  

호성석유화학은 미국 퍼캠의 기술을 도입, 92년 1 0 0억원을 투입하여 A r o m a t i c이 5 PPM이하인

Exxsol D를 생산한데 이어 1 PPM이하인 I s o p a r개발을 추진하고 있다. 

호성석유의 Exxsol D 생산능력은 2만5 0 0 0톤에 이르는데 현재 가동률은 7 0 %선에 이르고 있다. Isopar

의 국내 공급량은 9 3년 5 0 0 0톤에서 9 4년에는 6 0 0 0 ~ 7 0 0 0톤이 예상되는데 가격이 일반용제에 비해 비

싸게 거래되고 있다. 

이밖에 유공이 세정제 방청유 등에 사용되는 Y K - D 4 0과 Y K - D 6 0을 9 3년1 1월부터 생산 판매한데 이

어 9 5년에 제3용제를 생산할 예정으로 있다. 

이와같이 각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나 수요량은 미미해 이에대한 대책이 병행되야 할

것으로 보인다. 

수요량 미미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제에 비해 고가일 뿐만 아니라 공정교체가 이루어져야하는 점

때문에 수요 기업들이 구매를 꺼리고 있으며 그동안 국내 주요 기업들이 국내 시장협소로 생산투자

를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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